
2023 헌책방 ‘집현전’ 
5기 레지던시 작가 모집

헌책방 ‘집현전’에서 2023년 5기 레지던시 참여 작가를 모집합니다.  

'헌책방 레지던시'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레지던시입니다.
또한 상업 공간 안에 공개된 채 작업하는 불편한 레지던시입니다.
그래서 '헌책방 레지던시'는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레지던시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불편함과 독특한 조건을 이용하여 외부인과 함께 작업할 수도 있으며, 
어떤 조건이든 작가가 구상할 수 있는 자유로운 레지던시입니다.

헌책방 ‘집현전’은 인천 구도심인 ‘배다리 헌책방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중 인천의 첫 번째 헌책방으로 문을 연 역사가 있는 책방입니다.

그동안 집현전은 헌책방으로 헌책방 거리를 지켜오는데 함께 하여왔습니다. 또한 예술과 도서, 
전시 공간으로, 시각장애인의 사진 활동을 기획하고 돕는 시각장애인 예술인 지원 사업,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돕는 레지던시 공간으로, 지역민을 위한 강의 및 강좌 등 다양한 사업
을 하여왔습니다.

그 중 작가 지원 레지던시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주관한 집현전이나 작업한 작가가 유
기적으로 함께 하여 3개월 작업을 통하여 작품 완성을 맺고 전시와 책자 발간까지 마무리하여왔
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게 되어 지역신문, 방송 등 매스컴의 인터뷰, 기사화
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5기 작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작가 모집
 • 분야 : 문학, 시각예술
 • 주제 : 자유주제
 • 대상 : 문학, 시각예술 분야에서 3개월 동안 자기 작업을 완성할 수 있는 자.
         (나이, 지역, 국가 등 제한 없음)
 • 인원 : 1인  
 • 레지던시 기간 : 5월 19일(금) ~ 8월 18일(금) (3개월)
 • 접수기간 : 2023. 5. 3(수)~5. 9(화) 오후 6:00 (늦을 시 전화 연락 후 당일 내 접수 가능)

 • 심사 :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심사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5월 11일, 오후 5:00 홈페이지 공지사항
 • 2차 인터뷰 심사 : 5월 13일(토)
       (인터뷰 참여작가 교통비 지급(50,000원))
       - 발표 : 5월 14일
       (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작가 지원 사항
 • 숙소 제공
 • 예술인 활동비 월 30만원 지급 (세금 8.8% 제함)
 • 책자발간비 일부 지원(최대 70만원)
 • 전시비용 일부 지원 (최대 60만원), 
 • 기타 지원(작품 디지탈 전환, 작품집 디자인, 전시장 등)
 • 숙소와 전시실 및 전 층을 협의 후 활용할 수 있음
 • 집현전 도서 자유롭게 열람.

□ 작가 책임 사항
 • 작가 부담 비용 : 시설 유지 및 기타 관리비 월5만원 (입주 시 15만원 일시 부담)
 • 결과 전시와 결과 책자 발간
 • 월 7일 이상 15일 이내 출석 (한 달 기간 :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메일(uram54@hanmail.net 제목에 [레지던스 지원] 표기)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전화를 통하여 사전 설명 시 다음 날 도착 인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창작활동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이상 세 가지는 지원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포트폴리오 

□ 문의 및 참고
 · 전화 : 070-4142-0897
 · 이메일 : uram54@hanmail.net (제목에 [레지던스 문의] 표기)
 · 홈페이지 : http://uram54.com (공지사항)
 
□ 집현전 레지던스 공간 현황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3-1 (집현전) 
      - 1층 (10평) : 책방, 화장실(샤워공간), 창고
      - 2층 (10평) : 책방, 주방 공간, 레지던스 작가 Room
      - 3층 ( 8평) : (다락방) 전시공간, 강의실, 회의실 

 - 모든 공간에 에어컨 시설 
 - 방1(침대, 책상) (이부자리는 간이용: 본인이 준비 가능함)
 - 주방(인덕션, 냉장고, 전자레인지, 기타 식기)
 - 화장실(샤워실 겸용-온수 가능 : 불편함)

헌책방에서 과연 예술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공간(주최자)은 잘 모르겠습니다.
- 손님이 드나들어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 시설이 열약하여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 작업 과정을 일반인들이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 벌써 3년째 시도하고 있지만 시설과 지원 방법 등 아직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 그럼에도 공간(주최자)는 개인이 진행하는 작은 헌책방에서의 레지던시 시도는 어느 곳에서도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기에 작가에게나 공간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 이 작업은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사업을 시도하려 할 때 기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기
며 시도합니다.

- 책방이 갖고 있는 고유성과 헌책방 건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특이함 등을 이용하고 작가의 
독특함이 만난다면 하나의 사건은 만들어질 것이라 여기며  열정이 넘치는 작가와 만나기를 기
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 주최·후원
• 주최 : Art & Book Space ‘집현전’, 사진공간 배다리
• 후원 :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 첨부파일
 모집공고문,  지원신청서, 집현전 소개 자료 


